
제8호

▶ 협회는 지난 12일과 13일, 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대선후보 IT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

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참석하여 정

권 창출 이후 IT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과 소신을 피력했

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는 지난‘벤처코리아 2002’에서 벤처산업 육성을 위

한 정책을 제시했다. 

▶ 협회는 지난 13일‘KOVA CFO네트워크’운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넥서스커뮤니티 장인형 이사의 추가

선임을 처리하고 2차 CFO네트워크 결과에 대해 보고했

다. 차기 정기총회는 12월 11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은 회원사

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협회는 웹서버와 메일서버를 보다 안전하게 운 하기 위

하여 지난 15일 목동에 소재한 KT IDC센터로 서버를 이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 웹서비스를 잠시 중단됐다. 

주요 행사 업무일지

행사안내

알림

협회는 9월부터 <KOVA News>를 발행하여 회원사 및 INKE 회원, 유관기관 등 2000여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는 1만여 벤처기업을 비롯하여, 정부기관, 학계, 언론계, 금융사 등에 20,000여 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뉴스레터 <KOVA

News>에 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광고 페이지를 개설합니다.

1. 디자인 유형 2. 광고 기간

— 표지 2도, 내지1도 — 1개월, 분기별, 년별로 구분

3. 광고 크기 예>

※ 문의 : 홍보관리팀 이 호(02-6009-4100)

<KOVA News> 지면 광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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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고

협회는 2002년 지난 20일 무역센터에서 산업기술재단이

운 하는 한국기술센터로 이전했다. 이전에 따른 주소지 변

경은 아래와 같다.

이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7층(135-080)

전화번호 : 02-6009-4100

◈ 벤처기업협회 이전 약도 ◈


